
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, 29일

이틀간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형

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전국적

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국헌

법학회,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속

토론회를 개최했다.

서울시립대와 전북대에서 각각

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역주도, 제

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를 주제로

헌법학과 지방자치학 분야 전문가

들이 참여해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

대한 학술적 논거를 제시했다.

28일에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

주최로 서울시립대에서 제7회 한

국헌법학자대회 제주세션을 개최

했다. 이날 세션은 김연식 성신여

대 교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헌

법적 의의와 구조조정의 헌법적 쟁

점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

토론이 진행됐다.

29일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협

력해 전북대학교에서 2025년 한국

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를 진

행했다. 이날 고경훈 연구위원(지

방행정연구원)은 주제 발표를 통해

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단순한 행

정구역 개편을 넘어 고도의 자치권

을 구현하는 완결형 자치모델로 나

아가야 한다 고 제시했다. 오소범기자

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도내 주요

사업에 투입할 국비를 역대 최대

규모로 확보했다.

제주도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

를 통해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

에 제주지역 사업에 투입할 국비로

2조3010억원이 반영됐다고 이날 밝

혔다. 이는 올해 8월 기준 제주도가

확보했던 국비 1조9714억원보다

3296억원(16.7%)이 증가한 것으로,

역대 최대 규모다.

연도별 제주도 국비 확보액은

2022년 1조6709억원, 2023년 1조

8433억원, 2024년 1조8370억원,

2025년 2조659억원이다.

내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

정 예산에서도 국비 7178억원이 반

영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.

2007년 3476억원으로 출발했던

지특 회계 제주계정 예산은 2021년

2403억원까지 감소했으나 2025년

4509억원, 2026년 7178억원으로 최

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.

국비가 투입되는 내년도 주요 사

업으로는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할

(가칭)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

업(220억원)을 비롯해 제주4 3 아

카이브 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

용역(2억원), 제주공공하수처리시

설 현대화사업(699억원), 전국(장

애인) 체전 개최(154억2000만원)

등이 있다.

분야별로 보면 안전과 재난대응

분야에서는 ▷자연재해위험개선지

구 정비 242억8000만원 ▷지방의료

원 기능특성화사업 452억3000만원

▷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92

억6000만원 등의 국비를 확보했다.

또 사회간접자본(SOC) 분야에서

는 ▷광령~도평 우회도로 건설 159

억원 ▷제주지역 구국도 건설지원

49억원 ▷성산포항과 애월항 건설

각각 228억원과 160억원 등이 배정

됐다.

환경 하수 분야에서는 ▷사라

별도봉과 동홍 삼매봉 노후상수관

망 정비사업으로 각각 76억8000만

원과 82억3000만원 ▷광역폐기물

소각시설 조성사업 47억8000만원

등을 확보했다.

미래대응 재생에너지 분야에서

는 ▷읍면단위 액화석유가스(LPG

) 배관망 구축사업 92억8000만원

▷수소차 보급사업 193억원 ▷수소

충전소 설치사업 42억원 ▷수소전

기차 민간보급사업 22억5000만원

▷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

구축 10억원 등이 반영됐다.

이밖에 농수축분야와 경제활력

분야에서 ▷과수고품질 생산시설

현대화사업 182억5000만원 ▷농업

용수 통합광역화 사업 125억원 ▷

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70억원

▷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45

억원 등을 확보했고, 제주4 3평화

공원 활성화 사업과 간선급행버스

체계(BRT) 사업에도 각각 56억원

과 65억원이 반영됐다.

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

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 대

해선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비 추가

확보에 나설 예정이다. 이상민기자

이재명 정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

의 적기 개항을 위해 내년도 정부

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으

로 나타났다. 국정기획위원회가 수

립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

제2공항이 포함된 데 이어 2026년

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

됨에 따라 제2공항 사업 추진에 힘

이 실릴 전망이다.

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

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

안을 의결했다. 예산안은 2일 국회

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

산결산특위의 감액 증액 심사를 거

쳐 오는 12월 확정된다.

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

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재정을 마중

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

데 역점을 뒀다. 특히 새정부 핵심

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기

위해 재정을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

이다.

정부는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

설명하면서 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

을 통해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

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. 특

히 5극3특 중심 교통 이동망 확충

과 도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가

덕도, 새만금, 제주 제2공항 등 8개

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지원한다는

계획이다.

국토교통부가 수립한 항공 및 공

항 분야 예산은 총 1조3464억원 규

모로 제주 제2공항 예산도 여기에

포함됐다.

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주

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고시했다.

기본계획 고시에 이은 후속 절차로

국토부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

가 등에 착수했다. 내년도 예산안

에는 이같은 절차와 관련된 예산이

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

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

지난 4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설

계용역에 착수, (주)유신을 주관사

로 선정했다. 용역 기간은 18개월

로 내년 6월쯤 결과가 도출될 전망

이다. 기본설계는 서귀포시 성산읍

일대 약 551만㎡ 부지에 연간 1690

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공

항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

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국토부는 또 지난달 1일에는 제2

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성산읍

일대 마을별로 환경영향평가에 따

른 설명 절차를 마치고, 현장 조사

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 환경영향평

가서는 초안 작성까지 최소 12개월

이 소요될 전망이다.

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절차

가 마무리되면 이후 실시설계 및

실시계획 수립을 하고 실시계획을

고시하게 되면 이때부터 토지 보

상 등 본격적인 공항 건설이 시작

된다.

한편 제주 제2공항 은 이재명

정부 국정과제에도 이름을 올렸다.

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

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제

주 제2공항은 57번째 국정과제로

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이 담겼는

데 이 과제 세부 내용으로 신공항

사업 추진 이 언급됐고, 이 신공항

으로 가덕도공항과 대구경북공항,

제주 제2공항, 새만금공항, 울릉공

항, 흑산공항, 백령공항, 서산공항

등이 언급됐다. 서울=부미현기자

제10430호 기사제보 750-2214 구독 750-2314 광고 750-2828 2025년 9월 1일 월요일(음력 7월 10일)

아동학대 신고자 30%는 아동 본인… 4면 / 제주, 9월에도 열대야 지속… 5면

소나기가 가른 우정? 31일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소나기가 내리자 급히 피하고 있다. 강희만기자

제주 2공항 적기 개항 지원

지난달 28~29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토론회


